
축   전

  ‘파친코’ 제작진,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인 이민 사회의 역사를 창의성과 

탁월한 기량으로 연출한 감독님들과 한국인 이민자의 삶과 

꿈을 열연한 배우분들께 갈채를 보냅니다.

  ‘파친코’는 이민사회의 현실을 돋보이는 감수성으로 담아내 

전 세계적인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으로 이어져 감동을 선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성취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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